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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·인천문화재단 

- 신미양요 발발 150주년 -

<19세기 국제 정세와 신미양요> 학술회의 개최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와 인천문화재단(대표 최병국)은 신미양요 발발 

15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2일(토) 13:00~18:00 <19세기 국제 정세와 

신미양요>를 주제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

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신미양요는 1871년 강화도에서 벌어진 조선과 미국 간 최초의 군사적 

충돌로서 강화도의 초지진, 덕진진, 광성보에서 조선군 350여 명이 전사했다. 

이후 조선은 쇄국양이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는 

계기가 된 사건이다.  

이번 학술회의의 종합토론 좌장은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맡았으며, 

발표는 조광 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발

표에서부터 제5발표까지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미국, 

영국, 중국, 일본, 국내 상황별로 살펴본다. 이를 통해 신미양요의 의미를 

국제 관계 속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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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민숙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“이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19세기 후반  

조선을 둘러싼 영국·미국·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국제 정세를  

재조명하고 나아가 21세기 동북아 전진기지로서 인천이 가지는 세계   

속의 위상을 재고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및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 

철저히 준수하며, 발표자·토론자만 모여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.  

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‘인천문화재단IFAC’에서    

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.

<붙임> 학술회의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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